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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헛간에서 발견된 전설적인 슈퍼카 람보르

기니 미우라가 예상을 뛰어넘는 가격으로 낙찰돼 관

심을 모았다.

클래식카 전문 경매사 RM소더비는 지난 24일 영국 

런던 켄싱턴에서 열린‘제13회 런던 옥션’에서 1969

년식 람보르기니 미우라(섀시 번호 4245)가  124만

8,125파운드(약 160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전했다.

낙찰된 람보르기니 미우라 P400S 버전은 1968년부터 

1971년까지 단 338대만 생산된 모델로 희소가치가 높아 

경매 전부터 수집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특히 출

시 후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주행거리가 1만

8,032마일밖에 되지 않으며 모든 부품이 출시 당시 그대

로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했다. 첫 주인이 양도받은 후 

단 한 번의 도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RM소더비 측은 이 차량이 1969년 이탈리아 볼로냐의 

산타가타볼로녜세 공장을 나섰을 때와 같이 순정 사양 그

대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매에 출품된 람보르기니는 최근 독일 슈바르츠발트 

지역의 숲속에서 발견됐다. 이 차량은 1971년 서독에서 광

친구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편

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금

을 모두 동전으로 건넨 여성의 

사연에 통쾌하다는 반응이 이어

지고 있다.

지난 28일 데일리메일이 전한 

바에 따르면 두 아이의 엄마인 

브랜디 리는 얼마 전 남편과 이

혼했다. 결혼 파탄의 책임은 친구

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있었지만 법원은 남편

에게 7,500달러의 재산 분할을 해주라고 명령했다.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하는 것

이 못마땅했던 그녀는 한 가지 꾀를 떠올렸다. 분할금 전

액을 모두 동전으로 지급해 이혼한 남편을 골탕 먹이겠다

는 속셈이었다.

한걸음에 은행으로 달려간 그녀는 직원들에게 자초지

종을 설명했고, 흔쾌히 그녀의 계획에 동참한 직원들은 

헛간에서 발견된 람보르기니, 160만 달러에 낙찰

바람 피운 남편 골탕 먹이려고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에 사는 핼버트 씨는 

지난 4월 18일 뇌종양의 일종인 악성 교모세

포종 4기 진단을 받았다. 전체 뇌종양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교모세포종은 악성도가 매우 

높은 암으로, 미국 암 사망 원인 4위로 꼽힌다. 

정치인 에드워드 케네디와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도 이 질병으로 사망했다. 

암 진단 이후 핼버트 씨의 상태는 날로 악화됐

고 급기야 지난 9월에는 뇌척수액까지 암이 전

이되면서 1년 정도였던 기대수명이 2, 3개월로 

단축됐다. 그에게는 아내와 두 딸이 있다. 가족

들은 슬픔에 빠졌다. 그리고 딸 카일리(18)와 애

슐리(16)는 남은 시간을 뜻깊게 쓰기로 했다. 자

신들의 결혼식을 보지 못할 아버지를 위해 웨

딩 촬영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두 딸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등장해 마치 진

짜 결혼식 피로연을 여는 것처럼 번갈아 손을 

잡고 춤을 추었다. 핼버트 부녀의 얼굴에는 하

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이들을 지켜보던 수십 

명의 이웃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핼버트의 아내 니콜 핼버트 씨는“눈물과 웃

음이 뒤섞인 날이었지만 영원히 기억될 순간이

었다.”면서“우리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딸이 장성해 결혼할 때까지 이날 촬

영한 영상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남편이 

앓고 있는 교모세포종에 대한 관심과 연구 투

자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진 일부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

보다,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말처럼 딸들이 훗날 오늘을 떠올리며 죽음이 

아닌 삶을 생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죽음 앞둔 아빠와 함께
웨딩 촬영한 두 딸

고전문가로 일했던 발터 베커라는 남성이 주문했다가 3

년 뒤 아마추어 카레이서 한스 페터 베버에게 되팔았다. 

베버는 2015년 사망 전까지 이 차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

으로 알려졌다.

베버 사망 이후 그가 남긴 미우라를 백방으로 수소문한 

유가족은 올해 베버의 친구 소유의 농장에서 차량을 발견

했다. 생산된 지 50년 가까이 됐지만 방치 기간이 비교적 

짧아 상태는 매우 양호했다.

이 때문에 경매사가 당초 책정한 감정가 93만3,500파운

드를 뛰어넘은 124만8,125파운드에 최종 낙찰될 수 있었

다. 경매 참가자들은 24일 경매에서 미우라를 손에 쥐려

는 수집가들의 입찰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고 입을 모았다.

160kg에 달하는 동전을 모두 세

어 바꿔주었다. 브랜디는 이 동

전을 다시 지폐로 바꾸지도 못

하도록 돌돌 말린 종이띠를 풀

어 양동이에 담아 전 남편에게 

전달했다.

이후 그녀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 남편에게“네가 집에 앉아 동

전을 세고 있는 동안, 네가 버리

고 간 어린 두 아이와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내 삶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 보라!”고 전했다.

브랜디의 사연이 전해지자 수천 명의 SNS 이용자들이 

“진정한 영웅이다.”,“남편 표정이 어땠는지 궁금하다.”

라며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이혼법률은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결

혼 이후 습득한 재산을 부부가 공평하게 나눠 갖도록 하

고 있다. 

▲ 브랜디가 남편에게 전달한 동전들(왼쪽). 전 남편과 브랜디


